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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물류 환경 불확실성에 대비,
우리 해운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 마련한다
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국적선사 CEO 간담회 개최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12월 17일(화) 해운빌딩에서 ‘국적선사 CEO
간담회’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해 HMM 등 10대 해운기업*

(이하 ‘국적선사’)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해운산업이 나아갈
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. 아울러, 홍해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
속에서 국적선사의 올 한해 차질 없는 수출입 지원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.

   * HMM, 장금상선, 고려해운, 팬오션, 대한해운, SK해운, KSS해운, 화이브오션, 흥아해운, 폴라리스쉬핑

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정책 기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
예견된다. 정부는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수출입 공급망의
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대응 펀드 확대 개편, 5.5조 원 규모의
친환경 선대 전환 등 지난 4월 발표한 ｢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
방안｣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. 아울러, HMM이 신규 결성한 ‘프리미어
얼라이언스 + MSC’ 협력체계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고, 수출입 기업의 물류
애로 해소를 위해 미주·유럽 등 주요 수출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며,
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선적공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또한, 매년 개최되는 한-미 해운협력 채널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
해운분야 협력과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글로벌 물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
국의 신(新)행정부 출범 등이 우리 해운업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선제적인
대응책 마련을 통해 수출입 공급망을 공고히 하겠다”라며, “해운산업이 수
출 경제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
투자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, 정부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
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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